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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88394 (436) 금리 (국고채 3년) 144% (000)

�코스닥62349 (1146) �환율 (USD) 122710원 (+1050)

한눈에보는경제지표기아차올뉴 K7 시승기

2016년신형K7의첫인상은당당하고다부졌다 기

아차의 기술력과 자신감 디자인 감각을 한껏 자랑하

는명차임을확인할수있었다

16일 기아차광주공장에서화순일원을왕복하는약

56km의 코스에서 진행된 시승에 앞서 디자인을 꼼꼼

히살펴봤다 기아차의패밀리룩을유지하면서도혁신

적디자인이 가미된 음각 타입세로바 라디에이터그

릴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낮과 밤에 모두 점등되는

Z 형상의 독창적인 LED 주간주행등은 차별화된

고급감을 연출했다 아울러 볼륨감 넘치는 앞범퍼는

강인한이미지를준다

차에 올라타면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이 돋보인다

이번 시승회를위해준비된 33 GDi 모델에는 ▲19인

치 다크스퍼터링휠▲B필라블랙하이그로시▲크롬

웨이스트 라인 몰딩 등 디테일한 고급 요소를 추가해

디자인완성도를더욱높였다

시동을걸고출발하자올뉴 K7은 미끄러지듯조용

히 출발한다 고배기량의 준대형차답게 부릉하는 미

세한 소음만 살짝 느껴질뿐 시동이 걸린 후에는 마치

도서관에 앉아있는 것 처럼 조용하고 진동 역시 거의

느껴지지않았다

기아차광주공장을나와가속페달을서서히밟고처

음만나는둔턱을넘어봤다 거의 정속으로둔턱을 넘

었음에도충격이느껴지지않을정도로 고급대형세단

부럽지않은승차감을보여줬다

시내도로를지나제2순환로에들어서면서본격적인

달리기 테스트에 돌입했다 서서히 가속페달을 밟자

알피엠이올라가며부드러운변속이가능했고시속과

관련없이 무리없이 가속됐다 290마력(ps)의 출력과

350kgfm의토크를내는엔진은지칠줄모르고오히

려더힘을낸다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보

내비게이션 길안내등의다양한정보를한눈에볼수

있도록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한결 편리한

운전을가능하게했다 운전자가실내에서차량외부의

모든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 100만화소의고화질카

메라와 디지털 영상 전송 방식을 통해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화질을제공하는 어라운드뷰모니터링시스템

(AVM)이적용돼좁은골목길을지나거나 주차를할

때 유익하다 이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으나 조그만 지나면

쉽게익숙해질수있도록구성됐다 

주행 도중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경고 등과 함께 경

보음이 울렸다 눈길을 돌리니 오른쪽 후미에서 다른

승용차가고속으로접근중이었다 기아차의자율주행

기반 기술 브랜드인 드라이브 와이즈(DRIVE

WISE)를 바탕으로한최첨단운전자주행보조기술

들이작동하는순간이다

올뉴K7에는 후측방충돌회피지원시스템(Smart

BSD)이 탑재돼 후측방 시야 사각지대 및 고속 접근

차량을 인식해운전자에게 경보를 해준다 또 차량 속

도 및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어드밴스

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은 고속도로 제한속

도초과운행시자동으로감속하는 고속도로자동감

속 기능이 추가됐다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첨단기

술의요체다

연비도 좋아졌다 기아차의 자료에 따르면 이 모델

은 115km(17인치 타이어)의 복합연비를달성 이

전 모델(구연비 기준 113km) 대비 경제성이 향상

됐다

시승구간전반에서는주로주행성능확인에중점을

뒀음에도불구하고약 56km 거리를주행한뒤확인한

연비는 135km를 기록해 고속도로 공인연비(118

km)를뛰어넘는높은수치가나왔다

시승을마치고느낀신형K7는 부드러운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준대형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

는 올해 신형 K7은 경쟁자들을 멀찌기 따돌릴 수 있

는힘을보여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6일기자가탄신형K7차량이화순능주IC 앞도로를부드럽게달리고있다 기아차제공

안전하고단단한첨단기술총체반할만하네

도서관에앉아있는듯한승차감

차량주변 360도 모니터링시스템

115km연비 이전보다향상

시승차량사양

트림명33 GDi노블레스스페셜+풀옵션

가 격44050000원

연비(19인치타이어)복합97km

(도심 84km 고속 118km)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 1월 기준

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해 말 50만명에 육박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다시 30만명대로내려앉았다

통계청이 17일발표한 1월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544만5000명으

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9000명 증가했

다

작년 11월 20만 명대로 떨어졌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2월 49만5000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

만 1월 들어 지난해 연간 수준(33만7000

명)으로떨어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을 뿐 고용

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등주요고용

지표는일제히개선세를보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01%포인트상승했다고용률은

588%로 01%포인트늘었다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

용률은 652%로 04%포인트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17%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전체실업률은 37%로 1년전보다 01%포

인트하락했다

그러나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

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

졌다 이는지난해 6월(102%) 이후 7개월

만에가장높은것이다 계절적요인을배

제하기 위해 매년 1월 수치와 비교해도

2000년 1월 110%를기록한이후 16년 만

에최고치다 연합뉴스

우울한청년세대1월 실업률 95%

16년 만에최고

66주년 보해 임직원에사회적기업제품선물

보해양조㈜는회사창립 66주년을맞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제

품을구입해전임직원에게선물했다고17

일밝혔다 <사진>

18일 창립 66주년을 맞는 보해양조가

임직원에게 전달한 선물은 ㈜정남진편백

사업단에서제작한베게와편백잎추출물

등편백제품세트다

보해양조는지역사회와함께성장해온

66주년의 취지를 살려 기업 간 상생과 지

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사회적기

업의제품을구입했다

임지선보해양조㈜대표는 보해양조가

66년 전통의 주류 명가로 성장하게 된 원

동력은지역민들의성원때문이다며 앞

으로도지역기업과의동반성장과상생협

력에힘쓸것이다고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익산국토청 호남 국도 129개 시설 안전진단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하대성)이 호남지역 국도의 안전성

향상을위해국도시설물을대상으로안전

진단에나선다

17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교량과 터

널 낙석위험 절개지 등 호남지역 국도

129개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오는 19일부터 4월말까지

진행되며 익산국토청과 민간 전문가 등

130여명이참여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